
우리는 지금 언어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

나 그 홍수 속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메시지도 있다. 서

기 2000년의 마지막 달에 나온 이 한권의 책이 우리의 분주한 일

상 속에서 자칫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것들을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의 최동부·최전방에서 연대를 지휘하고 있는 저자가

그의 저서『변화시대의 한국군』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그들을 군

에 보내준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안보(安保)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변화해

가는 우리 군대의 모습과 그 속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모습, 그

리고 그 장병들을 지휘하며 부대를 관리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는 군에 맡겨진“젊은이들”을 강인한 군인으로, 건전

한 인간으로, 정보화시대를 앞서갈 일꾼으로 키우려고 고심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 고급장교로서,

지휘관으로서 의욕도 크고 생각도 많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러한 국민, 이러한 군인이 있음은 우리에게 큰 위안

이 된다.



이 책에는 현란한 수사(修辭)도 미사여구(美辭麗句)도 과장도

없다. 소박한, 지나치게 소박한 표현 속에 열정이 넘칠 뿐이다.

요즈음 보기 드문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도, 부끄럽게도 만든다. 또한 이 책의 일부 내용은 군 간부들간에

격렬한 의견교환과 비판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

그의 안목은 폭넓다. 일선부대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는가 하

면 일약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국가와 민족을 말한다. 그가 미국

지휘참모대학에서 취득한 군사학 석사와 서던캘리포니아대학원

에서 취득한 조직경영학 석사학위, 그리고 메릴랜드대학원에서의

안보정책학 박사과정의 수료 등과 지난날의 몇몇 그의 저서와

논문들이 군인으로서의, 군사학도로서의 그의 튼튼한 지적 기반

과 오랜 경력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본인이 서기 2000년에 입수한 귀중한 보물이므로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감히 이 책을 추천한다. 또한 저자 정경

영 대령의 계속되는 공부에 기대를 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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